B4805        거짓을 조작하는  사람들          18-06-06

회사를 설립하여 크게 성장을 시킨 설립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하여 후계자를 공개모집했습니다.  최종 세사람이 선정되어 설립자와 접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 먼저 들어온 후보자는 여자이었습니다. 인물도 옷차림도 최고경영자가 되는 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인상이 좋았습니다. 설립자는 우선 질문을 했습니다. “2 + 2의 답은 뭐입니까?”  그런 시시한 질문에 그 여성 후보자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즉 답은 4입니다.” 똑똑한 대답에 설립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만족하는 눈치이었습니다.

두번째로 들어 온 후보자는 남자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겉으로 보기에 그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되는 데에 손색이 없어보였습니다. 설립자가 대강 훑어본 이력서에는 그가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역시 “2 + 2의 답은 뭐입니까?” 고 물었습니다. 그 후보자는 엔지어답게 대답을 했습니다. “2 라는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답이 여러개 일 수가 있습니다. 즉 4, 0, 또는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각도로 생각하는 그 후보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 온 후보자는 회계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외모나  겉 모습에 트집을 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2 + 2의 답은 뭐입니까?”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 회장님. 어떤 답을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답을 드릴께요.”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애청자께서 후계자를 선택할 입장이라면 이 셋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세 후보자들을 일일이 평가하자고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세번째 후보자의 자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직장에서도 진실을 진실 대로 보고하고 처리하는 직원들이 있는 반면 상사나 주주들이 좋아할 언행을 골라하는 직원이나 간부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업무를 정직하게 처리하지 않고 상사나 높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즐겁게해주려고 지나친 신경을 써서 사실을 감추거나 왜곡하여 보고 내지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대 회사에서도 있지도 않은 이익을 20억 달러나 부풀려서 회계처리를 하여 경제계를 떠들석하게 만들고 결국은 회사를 망쳐버린 예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숫자를 왜곡한 사람들과 그런 회사를 감사한 사람들은 교육도 경험도 지명도도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왜곡된 회계관행을 알리가 없는 투자회사들은 수만명의 은퇴 연금을 그런 회사에 투자하여 다 날렸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일생동안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하여 매주 열심히 은퇴연금에 저축을 한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부정직한 한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사기외 황령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고 회계와 경영을 담당했던 몇명은 감옥에 갔습니다.

윗 사람이 듣기에 거북한 사실이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진실되다고 믿는 소신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을 부하로 거느리고 있는 간부는  그런 부하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더욱 격려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잔 재주를 부리고 윗 사람이 듣기에 좋아할 말이나 보고만을 추려서 하는 직원은 머지 않는 미래에 회사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대중을 상대로 하는 회사나 단체는 그들이 받은 신임을 해치는 어떤 행위도 특히 부정직한 행위를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대행이도 대중의 돈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보험회사등은 정부로부터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은 수시로 은행 감독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대소간의 규정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그에 대한 징계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 액수 이상의 현금을 예치하는 예금을 강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그 책임자는 영원히 어떤 은행에서도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대중을 보호하고 대중으로 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은 언행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거짓 또는 위법행위를 저질르게 되면 혈벌이 가중되는 현행 사법제도는 백번 옳습니다. 대중이 피땀 흘려 벌어서 맡긴 돈을 횡령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달라는 책임을 맡은 경찰 간부가 뇌물을 받는 다면 여우에게 닭장을 맡긴 처지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끝

